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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박사 행렬 

요즘 일간지에 보도된 뉴스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건 중에는 

가짜 박사를 주선했다는 기관，그리고 부로커로 등장한교계 목사， 

평신도들이 있었다는 사건이 몹시도 우리의 신경을 건드린다. 옛날 

우화나 동화 중에 우리 인간의 허영심을 풍자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이번 가짜 박사사건을생각할때 안델센의〈발가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연상케 된다. 어떤 허영심이 많은 임금이 세상에서 제일 훌 

륭한 옷감을 짜서 입혀주는 자에게 큰 상을주겠다했더니 약삭빠른 

간신들이〈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만들어 바쳤다.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직조부터 바느질하는 과정을 전부 연극으로 꾸며 나갔다. 

그러면서 마음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 옷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착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인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옷을 보는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그 옷이 보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했던 것이다. 이 옷을 입 

는 왕도 예외가 아니었다. 간신들의 꾀에 넘어간 허영심 많은 임금 

은 급기야 이 옷이 완성되던 날, 그 옷을 입고 행차를 한 것이다. 

모두들 발가벗은 임금의 모습을 보고 깝짝놀랐으나제각기 자기 마 

음이 악해서 그 옷이 보이지 않는 줄로만 생각했다. .갑자기 군중속 

에어린 아 이 가 " 야 ! 왕이 발가벗었다”고 의쳤다. 결국 거짓을 모 

르는 어린 아이가 진실을 폭로한 것이다. 

이번 가짜 박사행위 사건은 분명히 오늘의 한국의 헛점을 드러낸 

발가숭이 임금과 같은 이야기이다. 박사 학위라는 명예톨 싫어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으련만, 유난히도우리 나라에서는 명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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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무슨 박사라고 찍고 다니면서 행세하는 일이 높이 평가된다. 

이것은 우리 사회 안에 정신적인 공백 상태가조성되었고，겉치레 

나 행세로써 통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 

는 사건이다. 

근간 갑자기 신문 지상에 자주 보도되는 교계 인사들의 박사 학 

위 수여 소식에 우리는 무언가 어설픈 감을 금치 못하였으나 이번 

가짜 박사학위 매매 사건을 계기로그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더우기 이번 사건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들의 성분이 거의 

교회와 관련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한국 교계의 부패상을 또 

한번 노출시킨 감이 있다. 목사님，박사님 하고 일반사람들이 추겨 

올려주는 재미에 가뜩이나 허영과 겉치레 정신에 가득 찬 저들은 

막대한 금액을 치루어가면서 학위를 사들이게 된 것이다. 한국의 

국가적인 위기는 정신적 공백 상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백 상 

태를 틈타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허영을 이용하는 악 

질적인 행위가 교계 안에서 뼈것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교계 부패상욘 알맹이 없는 허세의 기풍，대교파에게 모든 

문제의 결정권이 있다든지, 진실성 없는말로 한 몫 보 는 가짜 교회 

정치가들이 날뛰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쩔 수 없는 결과라 

고 도 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 문제와 사회 공동체의 영적인 기반 

을 다룬다는 교회 내부에서 이처럼 씩어빠진 일을 백주에 공공연하 

게 자행한다는 것은 매관 매직이나 중세기의 면죄부매매와 어디다 

를 바가 있는가? 얼핏하면 교회는 현 한국 사회의 부정 부패를 개 

탄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으것한 지도자의 명색을 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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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서 부정과 부패를 자행하고도 목사니, 박 

！"니 해서 덮어버리는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헛점이기에 앞서 한국 교회의 내부적인 

표패의 징조의 한 표현인 것이다. 개인이 교파롤 업고 갖은 계교를 

I”리고다녀도 한 마디 제재를 당하지 않는 한국 교계의 현실 속에 

购 이러한 악의 꽃이 피고만 것이다. 이 악의 꽃은순진한 교인들의 

현금을 홉수해서 그 영양제로 삼아 백화난만의 가경을 이루어 가고 

^ 다 . 그러나 이 꽃이 풍가는 독스러운 냄새에 코를 막고 다니는 

&람은 있을지언정 그것을 꺾어서 없이하려는 사람은 없다. 다행히 

^ 이번에는 일반 언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을 파헤쳤기에 이만큼 

&라도 그 악의 정체가 폭로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뿌리를 

깊게 박고 있는 다른 부패의 세력이 여전히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 

으며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선교나 선의의 협동이 언제 

나 회오리바람 속에서 암초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가짜 박사 학위 매매 사건은 우식 교회에 큰 교훈이 되었으 

며 안델센 동화에 낙오는 어린아이의 고함 소리와도 같이 우리에 

게 말할 수 없는 수치감과 자책감을 일으키는 교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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